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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새 식구 Gray

식구가 하나 늘었다. 지난 토요일에 데리고 온 아기 고양이 Gray다. 대략 생후 5~8주로 추정되는, 얼뜻 보면 곰을 닮은
고양이다. 사람 따라 졸졸 따라다니게 전형적인 개냥이과인듯 하다.

데리고 온 첫 날, 놀아주다가 저녁에 되어 차고에 마련해둔 보금자리에 두었더니 엄청 울어댔다. 새벽에도 몇번 울어대는 통에
내가 잠을 다 못 잤다. 두번 째 날은 신기하게도 한창을 울어대다가 한나 재우고 나서는 한번도 울지 않았다. 그 이후로도 계속
잘 자는 듯 했다. 열심히 놀아주고, 때 되면 불 끄고 아무 소리가 안 나니 우리 따라 자는 거 같다.

무엇보다 한나가 너무 좋아한다. 요즘 친해진 한인 부부네에게서 얻어온 녀석인데, 동물과 친해지는 것이 아이의 감정 발달에
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데려왔다. 그래도 새 식구 들이기가 만만치는 않다. 이미 구입한 용품도 많지만, 앞으로도 몇 가지
장난감이랑 용품은 좀 사둬야 할 거 같다. 사료랑 모래 말고도, 어릴 때는 건강 관리도 신경써줘야 하고.

같이 사는 존재가 하나 늘었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두 사람, 와이프와 한나가 좋아하니 너무 좋다. 그래도 관리하는 품을
줄여주는 것들을 조금씩 미리 찾아둬야 하겠기에 처음으로 Aliexpress에서 몇가지를 주문했다. 언제쯤 도착할런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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